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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소재나구조물이느낌을표현할수있다면? |
인간은 몸에 분포되어 있는 신경망을 통해서 통증을 느낄 때, 치료를 받거나 병원을 찾습니다.

소재나 구조물에도 이러한 “신경망＂을 부여하면, 외부 환경 뿐만 아니라, 변형, 파손과 같은 내부

상태를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. FIMLab에서는, 2개 이상의 소재를 혼합하고 (복합재료), 소재

시스템을 구조적으로 설계함으로써 (“Material Systems by Design”), 구조건전성 자가센싱과 같은

스마트한 기능을 갖는 소재 및 구조물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, 무거운 금속을

대체할수있는경량복합재료제조및설계연구도수행하고있습니다.

| 핵심아이디어 : ①스마트기능성복합재②경량복합재 |
스마트 기능성 복합재 :
나노소재, 탄소섬유, 고분자 등을 복합재료로
제조하여 , 구조건전성 자가진단 , 진동이나
폐열을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, 전자파 차폐,
방열 등이 가능한 스마트 기능성 소재 및
구조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. 구조건전성
자가진단의 경우, 인공지능(AI)을 접목하면,
상태 센싱 뿐만 아니라, 구조물의 잔여유효수명
예측을 통한 고장 예지 및 건전성 관리가
가능합니다.

경량 복합재:
탄소섬유강화복합재의경우, 비중이철강 대비
1/5에 불과하여 차세대 경량소재로 각광을
받고있으나, 제조공정이복잡하고오래 걸려서,
양산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.
FIMLab에서는 복합재료를 빠르게 제조할 수
있는 고속성형 및 복합재료 구조물 최적설계
기술을연구하고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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